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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호

“2주 드린다. 일괄제시안 내달라”
28일, 6차 중앙교섭. 사측, “제시안 없다”… 노조, “사측 교섭 의지 없다면, 대응할 수밖에”

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금속

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19년 중앙교

섭 타결을 위한 일괄제시안을 요구

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는 5월 28일 울산 테크노파크자

동차기술지원단 회의실에서 6차 중

앙교섭을 벌였다. 사용자협의회는 

이날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을 내지 

않았다. 노조는 “사측이 교섭할 

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”라며 

성의 있는 제시안 제출을 압박했

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

작하며 노조의 원만한 타결 의지를 

다시 한번 강조하며 “진전된 추가 

제시안 제출을 기대한다”라고 인

사했다.

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

은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이 없

다는 근거로 최저임금 관련 고용노

동부 통계를 인용했다. 박근형 직

무대행은 “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

인상으로 중위소득 노동자 수가 늘

어났지만, 이 결과는 고용감소로 

이어졌다.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

나타났지만, 기업 경영환경은 오히

려 나빠졌다”라고 설명했다.

사측의 설명에 대해 정종희 노조 

대구지부장은 “최저임금을 올리는 

취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이

다. 최근 통계를 보면 빈부격차는 

더 벌어졌다. 임금의 상향 평준화

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저임금을 

올려야 한다”라고 반박했다.

황우찬 노조 사무처장은 “실망

이 크다. 노조는 원만한 타결을 위

해 노력했지만, 사측의 무성의로 

달리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온 듯하

다”라며 “사측이 교섭할 의지가 

없다면 노조는 대응할 수밖에 없

다”라고 경고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“회원사

의 어려움은 사용자협의회가 넘어

야 할 문제다. 일괄제시안 제출을 

위해 2주일 시간을 드린다. 늦어도 

8차 교섭까지 일괄제시안을 내주기

를 공식 제안한다”라며 교섭을 마

무리했다.

다음 7차 교섭은 6월 4일 충남 

아산에서 노조 주관으로 연다.


